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6.48.1.103

돌 석회로 빚은 조선 초 능실의  신종,  ‘ ( )’愼終 *

안소희†1

조선 사람들에게 문헌 속 의례와 당면한 현실은 어떠한 관계였을까 사료를 읽? 

다 보면 이들은 현실에서 문헌으로 향했다기보다 문헌에서 현실로 향했다는 인, 

상이 든다 고전과 왕조례 를 가지고 현실을 무리 없이 재단해 나갔던 . ( )王朝禮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최근 한 길례 연구에서는 조선 사. , ( ) 吉禮

람들이 사료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경험했음을 보였다 문헌으로부. 

터 현실이라는 방향성을 갖기에는 현실이 갖는 무게감이 상당했다는 것이

다 당대 논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문헌보다 복잡했고 그들의 의도대로 순순. , 

히 따라오지도 않았다 현실과 문헌을 꼭 맞출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 

았을 그들은 문헌의 내용을 구부리고 서로 다른 내용을 얼기설기 엮어내어 ,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렇게 사료의 표면에만 맴도는 이상적이고도 가지. 

런한 예치 와 조선의 현실은 실상 가까워질 수 없었다( ) .禮治 1 

우리에게 익숙한 설명을 되짚어 보자 대략 이러할 것이다 왕과 유학적 소. . “

양을 가진 신료들이 다양한 문헌을 동원하여 나름의 절충을 통해 의례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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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설명에서 주인공은 왕 신료 유학적 소양 문헌이다 주인공을 정했다.” , , , . 

면 이상과 현실의 내용 그리고 양자의 관계도 정해지기 마련이다 주인공들은 , , . 

서로 다른 시공간을 살다간 유학자들이 특정한 문헌에 응축해 놓은 이상을 주

장하거나 추구해야 한다 이 서사에서 현실은 악역이다 주인공들의 주장과 추. . 

구가 온전하기 어렵게 하고 가끔은 좌절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인, . 

공들을 제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비슷한 서사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주인공, 

들을 새롭게 설정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야기가 가능. 

할까?

왕릉이라는 소재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자 왕릉을 조성하는 일은 망자. 

의 사망 후 장사지낼 땅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 시신을 안치하기까지 개월 3~5

동안 이루어진다 능은 망자의 육신이 영혼과는 분리되어 안식에 드는 공간이. 

다 육신의 온전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주에 영혼을 모셔 와 이어질 절. 

차를 기약하는 장례에서 능의 조성은 핵심적이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두고 누. , 

가 무엇을 어떻게 고민했을까 능 가운데에도 흥미로운 공간은 능실 이, , ? ( )陵室

다 능실은 왕과 왕비의 관 재궁 을 모시는 지하공간이다 조선 초에도 . [ ( )] . 梓宮

이 공간을 두고 적잖은 논의가 오갔다 유학에서는 장사 후 시신이 습기나 벌레 . 

등에 상하지 않고 비교적 온전한 상태 적절한 속도로 부패하기를 바란다, .2 왕 

과 신료들은 망자를 위한 유학적 바람을 의식하며 다양한 고사 와 가, ( )故事

치를 들어 능실 구조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았다.3 이들은 고사와 가치라는  

담론을 구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능실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말, 

이다 말이 본래의 목표인 시신을 온전하고도 적절하게 보존한다는 목표를 . , 

2 4, , : : , . 󰡔 󰡕

, , . . , 
이하 경전 인용에서 안의 내용은 대문 나머지는 주석에 해당한다 조선 초 능실 . , . 

논의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임금과 신료 그들의 유학적 소양 정치적 요소를 중시했다 관련, , . 
한 연구로는 김상협 조선왕릉 회격현궁 축조방법 연구 건축역사연구, “ ”, 21:4 (2010), 37-46; 󰡔 󰡕

신지혜 조선 세종대 삼물회 도입에 따른 석실릉 구조개선과 의의 헤리티지 역사, “ ( ) ”, : 󰡔

와 과학 안경호 조선 능제 의 회격 조성방법 장경왕후 55:1 (2022), 223-242.; , “ ( ) ( ) : 󰡕

초장지 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전나나 조선왕릉 봉분( ) ”, 32:3 (2009), 297-332.; , “󰡔 󰡕

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일고 문헌에 기록된 석실과 회격의 구조를 중심으로- -”, 45:1 󰡔 󰡕

등을 들 수 있다(2012), 52-69. .
3 이러한 유학적 바람의 표현으로서 신종 은 끝을 삼간다 라는 뜻으로 상례에서는 망 ( ) “ ” , 

자의 마지막에 예를 다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에서 다룬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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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서는 말 밖의 사물 과 교섭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 교( ) . 事物

섭을 가능하게 했던 주인공으로서 기술관료와 장인을 호출하고자 한다.4

기술관료와 장인을 서사의 주인공으로 삼는 연구가 분명 적지는 않은데5 무, 

엇을 새롭게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본고는 기술관료 장인의 지식과 활약을 조? , 

정에서의 논의와는 분리해서 다루는 경향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의례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가치는 사물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 

음을 보이고 당대인들은 기술자들의 도움 덕택에 가치를 더욱 깊게 구체적으, , 

로 상상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생각은 사물과 기술을 인간과 동. 

등한 행위자로 보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Actor-Network Theory, ANT)

에 기대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사물 기술 가치의 연결고리를 좀 더 구체. -ㆍ

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에 대한 홍성욱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출ANT

발할 필요가 있다 에서 기술이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기술. “ANT

이 마치 인간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다 안. 

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을 보고 안전벨트를 매는 운전

자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경보음이 귀찮아서 안전벨트를 매는 운전, 

자의 행위에는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6

위의 설명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명령이나 법이 아닌 기술도 인간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설명에 특정 행동과 가치를 연결하. 

는 의례의 시각을 대입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사례로 생각해 보자, . . 

4 기술관료 는 과학적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행정과 경제 사회적 (technocrat) “ , ,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혹은 전문가 관료 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테크” . , “
노크라트 년 월 (technocrat)”,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80961 (2025 9
일 접속 기술관료라는 용어와 연결된 전문가 과학적 지식 의사소통 구조 등을 전2 ). , , 

근대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당대 조정에서 누구보다 기술적인 지식을 적절히 , 
활용할 수 있던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5 대표적으로 장경희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그는 의궤에 등장하는 장인과 기술 물품을 세심하 . , 
게 탐구하였다 본고와 가장 가까운 연구로는 장경희 국장과 부묘용 의물을 만든 조선의 장. , 󰡔
인 민속원 을 들 수 있다 또 김버들과 조정식은 일련의 연구에서 여말선초 건축가들, ( , 2025) . , 󰡕

을 조망하였다 관련 연구로는 고려말 조선 초 건축가 조명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 “ ”, (󰡔

획계 세기 건축감역관 이명민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11 (2014), 125-134.; “15 ”, ( )󰡕 󰡔

의 궁궐건축 감역 연구 창덕궁 및 이궁을 중심으로 건축역31:10 (2015), 181-191.; “ - -”, 󰡕 󰡔

사연구 등이 있다26:1 (2018), 93-104. .󰡕
6 홍성욱 제 장 인간과 기계에 대한 발칙한 생각 의 기술론 브루노 라투르 외 홍성욱  , “ 5 ‘ ’ : ANT ”, , 

편 인간 사물 동맹 이음, , , ( , 2018),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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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안전이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핵심적인 가치를 달, 

성하기 위한 실천이다 여기서 실천을 유도하여 가치를 달성하도록 하는 요소로. 

는 제도로서 교통경찰과 기술로서 경보음이 있다 교통경찰과 경보음이 인간의 . 

행동을 유도하는 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제도와 기술 모두 가치의 실현에 동, 

등하게 기여한다는 의미가 된다 기술적 혁신은 법적 정치적 토대를 만드는 것. , 

과 흡사하다는 의 주장을 빌리면 기술은 사회적 가치Langdon Winner(1980) , 

의 토대를 만든다는 말도 할 수 있을 것이다.7

본래의 주제인 조선 초의 능실 논의로 돌아와서 다음의 생각들을 논의, 

의 줄기로 삼고자 한다 사물 기술 가치의 연결 속에서 기술관료와 장인. , , , 

들은 사물과 기술을 다루는 그들만의 역량으로 능의 핵심 가치인 신종(愼

에 구체적인 형상을 입혔다 임금과 신료들은 그 구체적인 형상에 힘입) . 終

어 본인들이 지향하는 신종을 새롭게 사유할 여지를 얻었다 본고에서는 특. 

히 기술관료와 장인들이 가진 사물과 기술에 대한 역량이 신료들의 유학적 

사고와 실천을 견인하는 장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과 유학. 

이라는 이종적인 지식이 연결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을 (heterogeneous) 

것이다.8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조선 중후기 문집 의궤를 참고하여 . 1 , 

능실을 구성한 돌과 석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보아 장인과 기술관료가 구, 

사했을 지식의 토대를 짚어 본다 장에서는 세종대 왕릉 조성에서 활약했던 이. 2

천 의 사례를 통해 기술관료가 지녔던 고유의 지적 층위와 그( , 1376~1451) , 李蕆

것이 유학자들과의 논의에서 다루어진 양상을 논할 것이다 장에서는 회격릉. 3

이 도입되었던 예종대 세조 광릉의 사례를 검토하고 회격릉을 가능하게 했던 , 

기술적 요인들을 살펴보며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의례 지식의 전개와 구현의 속

성을 따져본다 분석에는 조선왕조실록 과 국조오례의 를 주로 활용했는데. , 󰡔 󰡕 󰡔 󰡕

7 는 정치와 기술 인공물 의 관계를 다루며 기술적인 혁신은 Langdon Winner , (artifact) , 
도입을 전후하여 사회 제반의 관계와 구조를 형성 재편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법적 정, , 
치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였다. Langdon Winner, “Do Artifacts Have 
Politics?”, Daedalus 109(1) (Cambridge: The MIT Press, 1980), 128.

8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종적 이라는 표현은 에서 가져왔다 에서 ‘ (heterogeneous)’ ANT . ANT
는 인간과 비인간 요소를 동등한 행위자로 설명하며 양자의 우연 가변적인 연결 관계를 , 
설명하기 위해 이종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본고에서도 유학과 기술을 위시한 비유학‘ ’ . 
적인 지식의 관계를 그와 같이 설명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종성을 비롯한 . 

의 개념들에 대한 설명은 홍성욱 앞 책을 참고하였다A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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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들 사료가 왕과 신료들의 유학적 소양을 중심으로 당대 논의가 재구

성된 것이라고 전제한다 재구성된 사료에서 생략된 목소리들 비 유학 분야. , ( )非

의 역량들 현장의 손과 묘안 재료 공간 건축물 등을 복원하는 것이 본고의 , , , , 

목표이다 이로써 조선 초 능제 논의에 얽힌 다채로운 사유와 실천을 상상해 보. 

고자 한다.

논어 학이愼終追遠 民德歸厚矣 󰡔 󰡕

망자의 마지막에 예를 다하고 오래전 돌아가신 분을

정성껏 추모한다면 사람들의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상례에서는 장사를 기점으로 망자의 지위가 인격에서 신격으로 변하며 무덤은 , 

현실에서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

는 공간이다 인격으로서의 여정을 마친 망자를 남은 이들이 정중히 대우한다는 . 

신종 의 가치에서 장사 특히 무덤이 갖는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무덤의 ( ) , . 愼終

지하공간은 시신이 물기나 벌레 등으로 인한 변고를 겪지 않도록 견고해야 할 

동시에 지기 의 유행과 같이 자연의 순환에 순응할 만큼 열려 있어야 했( )地氣

다 밀폐와 개방의 미묘한 경계에서 적절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하를 구성. 

할 재료들의 물성을 조화롭게 사유해야 했다 장사라는 의례에서 돌과 석회라는 . 

사물 재료와 건축에 관한 제반의 기술 사회적 가치로서 신종은 그처럼 미묘한 , , 

경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연결된다.

위와 같은 연결고리는 조선 초 능실의 주재료가 돌에서 석회로 바뀌는 과정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로 조성한 석실은 처음부터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멀. . 

게는 한반도 고대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조선 사람들에게서도 대체로 중국, (

의 사례이지만 고대의 제왕들은 석실을 썼다는 언급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 

석실은 귀한 이들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고 익숙한 만큼 고사 로서의 무게, ( )故事

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선초 석회가 가례 의 전거를 업고 석실. , ( )家禮󰡔 󰡕

을 대신할 회격 이라는 지하공간의 주재료로서 등장했다 물론 이 전거를 ( ) . 灰隔

논의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것은 가례 에 강한 신뢰를 보였던 신료들󰡔 󰡕

이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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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국초부터 가례 의 보급 확산을 시도했고 국가 의례 정비의 중, , 󰡔 󰡕

요한 전거로서 활용했다.9 가례 의 위상을 감안하면 석회의 승리는 예견되었 󰡔 󰡕

을 법하지만 전거가 강력하다는 점만으로 석회가 처음부터 온전한 설득력을 발, 

휘하지는 못했다 돌과 석회 두 재료의 경쟁은 태종대 태조 건원릉 조성에서부. , 

터 확인된다 당시 서운관에서는 석실을 일부 문신들은 가례 를 근거로 회격. , 󰡔 󰡕

을 주장했는데 논의만으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종묘에서 점을 쳐서 석실로 , 

결정했었다.10 이 논의 과정에서 주목되는 건 서운관의 주장이다 서운관에서는  . 

돌을 주인공으로 삼아 돌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풍수지리서 지리신법, (地理新󰡔

의 기혈론 과 가례 를 읽어내었기 때문이다) “ ( )” .法 基穴論󰡕 󰡔 󰡕 11 이들은 기혈론 “ ”

에서 전석 으로 곽을 만들되 바닥에는 전석을 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부( )塼石

터 바닥은 비워둔다는 결론을 가례 작회격 가운데 석회와 모래를 , ( ) 作灰隔󰡔 󰡕

섞어 쓰면 돌과 같이 단단해진다는 대목으로부터 지하공간에는 실상 돌을 쓰는 

게 좋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혈론 에서 지하공간의 재료로 전제한 벽돌. “ ” [塼

은 인용 과정에서 주목되지 않았고 가례 의 석회도 실상 돌의 속성을 추구] , 石 󰡔 󰡕

한 것으로 세월의 조건이 더해지면 돌을 닮게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해석의 . 

이면에는 돌의 물성을 기반으로 하는 석실은 벽돌이나 석회의 물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혈론 가례 의 무덤보다 신종의 가치를 더 적절히 구현할 수 있다는 “ ”, 󰡔 󰡕

생각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석실은 귀함과 후함의 의미를 지녔. 

기에 석회가 단번에 돌의 위상을 흔들기는 어려웠다, .12

재료에 관계된 지기 체백 배수 방수의 조건도 문제를 복잡하게 , ( ), 體魄 ㆍ

만들었다 지기는 능실의 최소한의 개방성 체백은 시신과 직접 닿을 재료들. , 

의 부패 속도 배수 방수는 능실 내부 및 주변의 물기와 관계되었다 풍수, . ㆍ

학의 관점에서 지기는 우주의 근원적인 기인 생기가 땅속에 흐르는 것으로, 

이 기가 망자의 유해와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사의 핵심 목표다.13 다 

9 국가 의례 정비에서 가례 의 위상과 적용 양상에 관해서는 박윤미 조선초기 국가의례 정비 , “󰡔 󰡕

와 가례 태동고전연구 참조( ) ” 47 (2021), 71-96 .󰡔 󰡕 󰡔 󰡕
10 16, 8 7 26 .󰡔 󰡕
11 지리신법 은 송대 호순신이 저술한 풍수지리서 16, 8 7 9 . 󰡔 󰡕 󰡔 󰡕

로 조선에서는 음양과의 과시에 사용되었다 기혈론은 혈자리를 분별하는 방법을 싣고 있는, . 
데 그중 장지 선정의 내용이 있다, . 

12 14, 7 10 8 : , , 󰡔 󰡕

, , , , .
1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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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생기는 흙을 통해 유행하기 때문에 매장을 위한 땅은 흙을 중심으로 , , 

이야기되었다.14 석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지기는 곤란한 사안일 수밖에 없 

었다 두꺼운 돌은 그 무게와 견고함으로 무덤 주인의 격을 보장했고 벌레. , 

와 나무뿌리 물기까지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얻었다 하지만 이 장점, . , 

은 흙과는 거리가 있었다 돌은 능실 내부로 지기가 들어갈 틈조차 허용하지 . 

않을 수 있었다 석실을 주장한 논자들이 바닥에만은 돌을 쓰지 않는다는 방. 

안을 종종 내놓았던 것은 이 때문이다.15 또 장에서 다룰 석곽 석상 논의 , 2 ㆍ

에서 보이듯 돌의 견고함은 돌 단독으로는 시신 즉 체백이 의지하기에 적, , 

절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16 나무로 제작하는 관곽은 돌보다 먼저  

부패할 것이기에 관곽이 부패한 뒤 유해가 돌 위에 덩그러니 놓일 상황도 , 

달갑지 않았다 이러한 고민에 비추어볼 때 석회는 나름의 장점을 가진 재료. 

였다 석회는 돌을 대신할 능실의 바닥재로서 언급되기도 했는데 석회가 돌. , 

보다는 지기가 통할 법한 재료로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17 이를 석회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유연성은 역으로 회격이 석실을 대신할 만큼 , 

견고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으로 되돌아오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 3

에서 다루기로 한다.

능실에서 석회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대 소헌왕후의 영릉, 

예종대 세조의 광릉 조성 논의를 거치면서이다 이전까지도 석실만을 조성하다 . 

세종대 논의를 거쳐 석실과 회격을 함께 예종대 논의 이후 회격을 단독으로 사, 

용하게 되었다.18 현존하는 조선 중후기의 기록은 회격릉으로 전환된 이후의 이 

야기를 담고 있어 조선 초 석실에 쓰였던 거대 석재와 그 조성 과정은 확인하, 

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장에서는 중후기의 기록과 관련 연구부터 거슬러 읽어. , 

가며 능실 작업의 대략과 돌과 석회가 능실을 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하여 , 

당시 기술자들의 경험과 지식의 토대를 짚어 보고자 한다.

, . , . , , 
.

14 같은 사료 : , , . , .
15 각주 즉위년  11; 1, 9 22 .󰡔 󰡕
16 체백 개념은 다음의 서경 구절에 근거한다 . , 1, , : , . 󰡔 󰡕 󰡔 󰡕

, , , , .
17 9, 2 9 4 ; 106, 26 12 13 .󰡔 󰡕
18 전나나 앞의 논문 , ,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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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석회는 지하의 능실은 물론 지상의 공간을 구성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자, 

재였다 능을 조성하는 임시기구인 산릉도감 내에는 다양한 부속 기구가 존재했. 

는데 현재 보존된 가장 오래된 산릉 의궤인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 (懿仁王后󰡔

에 실린 주요 부서는 곳이다 능실과 봉분을 조성하는 ) (1601) 9 . 山陵都監儀軌 󰡕

삼물소 장례 및 제향용 공간을 조성하는 조성소 능 내외 조( ), ( ), 三物所 造成所

성에 필요한 각종 석재를 제작하는 좌우부석소 철물 및 기타 비( ), 左右浮石所

품 제작을 담당한 노야소겸잡물소 능소 건물의 주춧돌 온( ), , 爐冶所兼雜物所

돌 계단 등을 제작한 소부석소 능소의 지세를 보충하고 잔디를 시, ( ), 小浮石所

공한 보토소 탁자 덮개 우산 등의 소품을 제작한 별공작( ), , , ( ), 補土所 別工作

자재 운반 기구를 제작하고 직접 석물을 운반했던 좌우수석소 능( ), 左右輸石所

소의 건물에 필요한 기와를 제작했던 번와소 가 그에 해당한다 능실 ( ) . 燔瓦所

조성을 주도한 부서는 삼물소로 명칭은 석회 세사 황토를 배합하여 만, , ( ), 細沙

드는 석회인 삼물회에서 비롯하였다.19 이곳을 대표하는 장인은 사토장 ( )莎土匠

이었다 의인왕후의 산릉 의궤에는 삼물소에서 진행하는 한 달여의 작업 내용이 . 

실려 있다.20 

19 문영식 조선후기 에 나타난 의 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 , “ ” (
학위논문, 2010), 25.

20 에는 경자년 월 일부터 월  , , (1600) 11 16 12 29󰡔 󰡕

일까지의 작업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월 일 작업 월 . . 11 16 , 11

그림 옹가 출처1. ( ) [ : 甕家 翼宗綏陵遷奉
]都監儀軌

그림 퇴광 과 난간석2. ( ) ( ) [退壙 欄干石 출처 전나나 조선왕릉 : , “
봉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일고 문헌에 기록된 석실과 회격―
의 구조를 중심으로 그림 ”, 45:1 (2012), 62, < 6>文化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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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실 작업은 정지 작업부터 봉분을 쌓는 성분 까지 이어진다 순서는 ( ) . 成墳

대략 이러하다 능실을 보호하기 위한 가건물인 옹가 를 만들고 광의 규격. ( )甕家

을 맞추기 위한 틀인 금정 을 바닥에 설치한다 광을 파고 나면 외재궁( ) . (金井 外

을 내리고 시신을 모신 재궁을 지하로 들이는 길인 수도 를 조성할 ) ( )梓宮 隧道

남면 제외 외재궁을 둘러싼 세 면에 격판 을 설치하고 보판 으로 , ( ) ( )隔板 補板

천장을 삼는다 격판 바깥 광중의 흙벽을 다듬고 남면을 제외한 동 서 북면과 . , , , 

천장의 네 면에 삼물을 시공한다 삼물은 한 번에 주척 을 기준으로 척씩 . ( ) 1周尺

바르되 총 번을 행한다 삼물을 바르는 작업이 끝나면 석난간 을 포23 . ( )石欄干

함한 능 주변의 석물을 설치하고 수도를 정비한다 남면 제외 반원형으로 봉분 . 

작업까지 완료하고 발인한 재궁이 능소에 도착하면 수도를 통해 재궁을 외재궁 , 

내에 안치한 후 능실의 남면과 남은 반원의 봉분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마무

리한다.21

안온한 능실을 위해서는 삼물의 배합과 굳는 정도를 가늠해 작업하는 것이 

중요했고 시공은 사토장이 담당하였다, .22 삼물을 잘 섞지 않으면 시공 후 석회 

가 갈라져 터지기도 했으며 촉박한 시일 탓에 석회가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 

서 그 위에 봉분의 흙을 다지면 재궁을 모셔 놓은 지하공간이 무너질 위험도 있

었다.23 한편 봉분을 둘러싼 석물을 접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던 삼물회는 성 , 

공적으로 시공되었을 경우 오랜 시일이 지나도 봉분과 병풍석이 빈틈없이 붙어

있게 할 정도로 견고했다.24 

일 설치 월 일 월 일 발인 월 일 재궁 안치 월 일 26 , 11 27 , 12 21 , 12 22 , 12 26 , 
월 일 12 29 .

21 , , : , 󰡔 󰡕

, , , . , . , 
의인왕후 산릉 의궤의 경우 기록이 소략하여 , . 󰡔

의 사도세자 천릉 과정이 상세히 묘사된 (1631) , 58, 5, 󰡕 󰡔 󰡕

를 참조하였다 연구서로는 원릉의 사례를 통해 산릉 조성 과정을 탐구한 정해득 조. , 󰡔
선 왕릉제도 연구 신구문화사 을 참조하였다( , 2013), 211-221 .󰡕

22 의인 , : , , . 󰡔 󰡕

왕후 산릉 의궤 내 삼물소에는 사토장 변수 명 사토장 명의 이름이 확인된다2 , 6 .
23 27, 14 10 13 : : , , 󰡔 󰡕

, .; , 7 4 2 : 󰡔 󰡕

: , , . , , , , 
. , , , . 

24 , 7 7 1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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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과 석회가 능실을 구성하게 된 경로를 따라가 보자 석재의 경우 천릉. , (遷

이라면 이전의 자재들을 재활용했지만 새로 조성하는 경우 부석처) ( )陵 浮石處

를 설치하여 석재를 조달하였고 석재는 무게 때문에 가능하면 공사장 주변에서 , 

채석하려 했다.25 먼저 산릉처가 정해지면 석수 변수 들이 낭청 , ( ) ( ) (石手 邊首 郎

및 감조관 과 함께 채석처를 둘러보고 현장에서 돌의 품질을 감정) ( ) , 廳 監造官

한 후 석편 이라는 견본을 만들어 총호사 와 당상관 에게 ( ) ( ) ( )石片 總護使 堂上官

확인받아 부석소를 결정하였다.26 석장들은 돌의 품질을 감정하는 것은 물론 , 

작업 조건을 감안하여 돌을 채취해야 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날이 춥고 땅이 얼. 

어붙어 도구가 파손되기 쉬웠고 해가 짧아 다른 계절보다 작업 시간이 짧을 수, 

, , , , , 
, .

25 이상명 조선후기 왕릉 부석처의 선정 과정과 부석처 조계동 건축역사연구 , “ ”, 26:3 (2017), 󰡔 󰡕

52.
26 , : , , 󰡔 󰡕 , , 

, , , , 
이상명 같은 논문 참조, , , , .

천광 및 외재궁 설치① 외재궁 주변 격판 및 보판 설치② 삼물회 및 숯 시공③ 

  

재궁 봉안④ 재궁 봉안 후 마감 ⑤ 

표 1 회격 축조 방법 추정도 출처 안경호 조선 능제 의 회격 조성 방법 한국학. [ : , “ ( ) ( ) ”, 舊禧陵 陵制 灰隔 󰡔 󰡕
쪽 그림 그림 32:3 (2009), 327-329 , <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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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 

대부석소 석수 이희선 등의 소장 내 엄동설한 속 모든 역이 중하고 어렵지 않은 , “
것이 없으나 온갖 역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돌을 다루는 역입니다 얼어붙은 . 
땅에서 흙을 파서 돌을 캐내고 운반하는 일은 심히 추운 날 짧은 해에 막중 막대, 
한 역이 기한을 맞추지 못할 염려가 있기에 저희들이 개인 철물을 각자 가져와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본소에서 이미 헤아리고 계실 것입니다 라.”
고 하기에 27

선초에는 중후기와 달리 통돌로 석실의 천장과 사방의 벽을 조성했기에 석, 

재를 주로 난간과 석상 등에 사용한 후기보다 거대 석재의 필요성과 부담이 컸

을 것이다 태조대부터 능실 조성에 필요한 개석을 운반하다 손발이 상한 사람. 

이 명이었으며 단종대 문종 현릉 조성시 개석용 석재를 가지고 강을 건너다 89 , 

물이 불어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기사도 확인된다.28 채석하는 장면은 묘사 

되어 있지 않으나 이들은 태종비 원경왕후 헌릉 기준 개석용으로만 가공 후 대, 

략 너비 길이 두께 가 될 석재 두 개를 흠 없이 채취해야 했다2m, 4.2m, 0.9m .

능실을 위한 석회는 어떻게 만들어져 어떠한 의미를 띠게 되었나 조선에서? 

는 석회석을 구워 다른 재료와 섞어서 다양한 종류의 석회를 만들어 사용했는

데 태조대부터 강화도에서 석회를 구웠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29 조선 후기  

관영 공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채굴된 석회석을 번회소 로 보내, ( )燔灰所

면 번회소에서는 회부 라는 가마에서 돌을 구웠다 이 작업은 회장( ) . (灰釜 灰

27 , : , 󰡔 󰡕

, , , . , , , 
, , , , . 

28 10, 5 9 28 ; 2, 8 16 . 󰡔 󰡕 󰡔 󰡕

원경왕후 헌릉의 개석을 기준으로 석재의 무게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헌릉의 개석은 두 . 
개로 각각 너비 척 길이 척 두께 척이다 능 , 8 , 14 , 3 . 9, 2 9 16 . 󰡔 󰡕

조성시 기준척은 영조척인데, 尺  로 가정하자 능에는 화강암을 주로 사용하며 현. , 

재 통용되는 화강암의 밀도는 이다 지질학백과 화강암2.65~2.75g/ . , “ ”, https://terms.naver.
년 월 일 접속 화com/entry.naver?docId=5145191&cid=61234&categoryId=61234 (2026 2 20 ). 

강암 밀도를 중간값인 로 두면 단위2.7g/ , (8×30)×(14×30)×(3×30)×2.7 24,494,000( : g)󰀠 으
로 개석 하나의 무게는 약 이다 개석을 두 개 쓴다면 그 용도로만 약 의 돌을 운반해야 24t . 48t
하는 셈이다 참고로 현대의 화물트럭이 이다. 24t .

29 8, 4 9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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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맡았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석회는 니장 석수 사토장) , ( ), ( ), (匠 泥匠 石手 莎

등이 각자의 분야에서 활용하였다) .土匠 30 석회석을 구워 삼물회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경세 의 우복집 번석회기( , 1563~1633) ( ) “鄭經世 愚伏集󰡔 󰡕

사 를 참고할 수 있다( )” . 燔石灰記事

경신년 월 숙부를 장사 지낼 때 여산 에서 돌을 캐고 산기슭에서 돌을 구9 ( )蘆山

워 도마산 으로 운반하였다 첫째 날에는 명을 부려서 나무를 베어 바( ) . 11刀馬山

위를 태웠다 그 다음 날 사흘째 필자 에는 명을 부려 돌을 부수어 약 태. ( - ) 9 120
를 얻었다 그 다음 날에는 명을 부려 나무를 베고 구덩이를 팠다 그다음 ( ) . 25 . 馱

날에는 명을 부려 나무와 돌을 구덩이에 쌓고 구웠다 일간 부린 인부는 명18 . 4 76
이었고 돌을 구운 뒤에는 소 마리를 써서 날랐다 경험자에게 듣기로 돌을 , ( ) 60 . , 
구우면 본래 수량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했다 이를 물로 일. 
어 태 당 돌가루 두 를 얻었는데 태울 때 돌은 너무 많았고 구덩이는 너무 1 10 ( ) , 斗

넓어 충분히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에서 대략 두를 얻었는데 쓰지 못. 60 600 , 
하고 버린 것도 태 정도였다 경험자가 일전에 말하기를 돌을 구워서 정제하20 . , 
면 태 당 두를 얻는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정말이었다 석회를 시공할 때 1 15~16 , . 
가례 의 법에 따라 사토 를 섞으니 두가 족히 두는 되었다( ) 600 1000 . 沙土󰡔 󰡕 31

석회석을 암벽에서 채취한 뒤 땔나무를 써서 구덩이에서 구워내어 석회를 얻

고 이를 황토 세사와 섞어 삼물회를 만들었다 석회를 구울 때는 원석에 열을 , , . 

고르게 가하는 일이 중요했다 인용문에서 경험자에 따르면 태당 두를 얻. 1 15~16

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경세의 경우 태당 두를 얻었으니 일반적인 경우보, 1 10

다 적게 얻은 셈이었다 그는 돌을 구울 때 원석의 양은 너무 많고 가마 역할을 . 

하는 구덩이는 너무 넓어 열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았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았

30 김은경 강소영 , “조선 후기 관영공사에 사용된 석회 용어 및 공법 연구 대한건”, 󰡔
축학회논문집 38:5 (2022), 󰡕 조선 석회가마 유적에 대한 연구로는 이동준 조선시대 86. , “
석회가마 연구 사학지 참조”, 42 (2011), 65-99. .󰡔 󰡕

31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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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학의 에도 유사하게 원석의 질을 판단하고 불을 조절하는 방법. ( )北學議󰡔 󰡕

이 서술되어 있는데32 정경세 글에서의 경험자 그리고 북학의 에서는 생략, “ ” 󰡔 󰡕

된 누군가가 자신의 몸으로 익힌 석회 지식을 사대부 지식인이 글로 남길 수 있

도록 일러주었을 정황을 상상할 수 있다.

능에 쓰일 석회는 선공감 소속 석회장 이 담당하였고 그 ( ) ( ) , 繕工監 石灰匠

존재는 경국대전 에서부터 확인된다( ) .經國大典󰡔 󰡕 33 정조대 일성록 ( )日省錄󰡔 󰡕

에는 석회장과 관련해 짧지만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 선공감 소속 석회장 장한. 

흥 은 모리배들이 석회장의 지위와 기술을 도용했다고 상언했다 그에 ( ) . 張漢興

따르면 당시 모리배들이 석회장 한 명의 이름을 끼워서 몰래 회계 를 만, ( )灰契

들고 자신들의 능침 회역 을 빼앗았으며 이들은 오히려 석회를 팔면서 그( ) , 灰役

것을 석회장으로부터 사들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34 

이 기사는 석회장의 이름으로 보증된 기술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다양한 종류의 석회 중에서도 능실을 구성한 삼물회는 독특한 점이 있다 다. 

른 석회와 달리 삼물회의 재료 혼합비 즉 석회 세사 황토 의 비율은 거의 변, 3: 1: 1

하지 않았는데 그 비율은 가례 에 명시된 그대로라는 점이다 후기 관영 공사, . 󰡔 󰡕

에서의 석회를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석회 기반 미장재는 삼물회 이외 각종의 , 

건물에 사용하는 유회 양상도회 축중방 용 미장재 ( ), ( ), ( )油灰 樑上塗灰 築中防

등이 있었으며 이들 재료 혼합비는 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편차를 보였다, .35 이 

와 달리 삼물회의 재료 혼합비가 가례 에 근거하면서 유달리 고정적이었다는 󰡔 󰡕

점은 삼물회 자체가 가례 라는 전거를 가진 망자를 위한 공간을 구성할 상징, 󰡔 󰡕

적인 재료였음을 의미한다 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삼물회의 접착성을 높이기 . 3 , 

32 , 󰡔 󰡕 : , , , . 
[ ] , . , , , 

, , .
33 , .󰡔 󰡕
34 24 1 19 : : , 󰡔 󰡕

, , . , , , 
. , , . 

. 
35 김은경 강소영 앞의 논문 이 연구에 따르면 재료의 부피비에 있어 삼물, , 87-91. , 

회는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유회 양상도회 축중방용 미장재의 , , , 
경우 개별 재료의 부피비가 많게는 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저자들은 이들 석회2~3 , 
에서 재료비 조절을 통한 혼합비 개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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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도된 것은 재료 혼합비의 조정이 아닌 느릅나무즙이라는 첨가물의 활용

이었다 기능의 향상을 위해 재료 혼합비의 조정이 아닌 첨가물을 고안해 낸 것. 

은 재료 혼합비의 상징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삼물회. 

는 의물로서 기능하기도 했는데 능 조성시 삼물소에서 삼물회를 담은 작은 함, 

과 삽을 마련하면 고위 관료들이 직접 보판 앞에 삼물회를 보태는 의식을 치렀

다.36

신종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간으로서 능실은 돌과 석회 등 재료의 속성과 그

들 간의 조화에 기대고 있었으며 재료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 

단연 장인들이었다 다만 사물을 토대로 하는 지식과 가치와 담론을 다루는 지. , 

식은 서로의 무대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만큼이나 거리가 있었다 이 거리 . 

사이에 있었던 사물과 담론 지식 모두에 발 딛고 있던 행위자로서는 기술관료, 

를 들 수 있다.37 다음 장에서는 세종대 이천 의 사례를 통해  ( , 1376-1451)李蕆

상이한 두 지식 사이를 오고 갈 수 있었던 기술관료의 모습을 그려보자.

蕆

능실 논의는 실록상 태종대 태조 건원릉 조성에서부터 확인되지만 구조를 전반, 

적으로 검토한 것은 세종대였다.38 당시 논의에서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배수와  

방수 지기와 체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본격적인 검토의 계기는 광평대군, . (廣

36 , : , , 󰡔 󰡕

, , .
37 은 조선 군영의 사례를 통해 중간 계층으로서 군관들이 상위 계층의  Hyeok Hweon Kang , 

가치 담론적 지식과 하위 계층의 경험적 지식을 결합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 정체성을 구, , 
사했음을 보였다. Hyeok Hweon Kang, “Chapter 4 Skilling Up: Military Officers and 
Middle Epistemology” in “Crafting Knowledge: Artisan, Officer, and the Culture of 
Making in Chosŏn Korea, 1392-1910”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20), 
155-203.

38 이하에서 사용하는 관 곽 실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내용은 권오영 와 중 , , , , “ ”, 
앙문화재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고분문화 서경문화사 에서 인용하였다, ( , 2011), 49 .󰡔 󰡕

관 널 직접 유체를 매납한 단순한 형태의 매장시설 일반적으로 상자형이다( , ): , .
곽 덧널 관과 일부 부장품을 수납하는 매장시설로서 장방형 혹은 정방형의 상자형이( , ): 

다.
실 방 관 곽 을 수납한 매장공간이자 제사의 공간 부장품 수납의 공간이다 일반적( , ): ( ) , . 

으로 실용성이 있는 무덤문을 설치하여 내외가 통하는 것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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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이었다, 1425-1444) .平大君 39 세종은 기존 능실 구조에 불만을 제기하며 , 

능실의 완고함과 지기 소통의 사이에서 고민했다.40 시신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무덤은 당연히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지기도 포기할 수 없었다 시신의 보, . 

존만을 목표로 한다면 석곽이나 석실을 단단히 조성해 완벽히 밀폐된 지하공간

을 구축하면 될 테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통하게 해야 할 지기마저도 막아버릴, 

지 모를 일이었다 이러한 불만의 중심에는 돌의 물성이 있었다 장에서 살펴본 . . 1

것처럼 돌의 견고함은 당대인들에게 신뢰와 함께 딜레마도 안겼다 돌이라는 , . 

재료 위에서 제로섬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완고함과 지기의 문(zero-sum) 

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신료들은 먼저 바닥에 시선을 두고 해결책을 생각했다 제기된 안은 크게 두 . 

가지였다 첫째 하연 등은 너른 돌 하나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석상을 두어 재. , 

궁을 모시자 했다 이하 이천이 제기하는 배수장치도 함께 사용하자고 덧붙였. 

다 둘째 이천은 재궁이 놓일 근처는 석체 흙 다리 없는 나무상으로 조. , ( ), , 石砌

성하되 석체 바깥은 돌을 깔자고 하며 구리관을 활용해 석실 바깥으로 배, , 

수가 될 장치도 함께 제안했다.41 다른 신료들은 이 두 가지 안에 기대어 의 

견을 제시했는데 대체로 이천 이 고안한 배수장치를 인용, ( , 1376~1451)李蕆

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정녕이 의논하였다 지기 는 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의 밑바닥에 너른 . “ ( ) . 地氣

돌을 쓰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효첨 안지귀 등이 의논하였다 너른 돌.” , . “
과 석상은 물을 방지하는데 실로 좋고 유익합니다 다만 사람은 지기를 받아 태어. 
나며 체백은 흙에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만약 오랜 뒤에 황장 관곽. (
필자 이 썩어 체백이 돌 위에 놓이게 된다면 이치상 미안함이 있습니다 너른 - ) ( ) . 

돌과 석상은 쓰지 말고 오직 삼물을 써서 다지되 황장목으로 만든 다리 없는 상

을 두십시오 배수에 있어서는 다만 문비석 바깥 면에 수도를 뚫고 동관 과 . ( )銅管

39 106, 26 12 8 .󰡔 󰡕
40 106, 26 12 13 .󰡔 󰡕
41 같은 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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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동 을 쓰기를 이천의 논의와 같이 하십시오 정식의 의논도 어효첨과 같( ) .” 鈒銅

았다 다만 삼물을 쓰지 말고 흙을 써서 다지자고 하였다 상이 일렀다 의논한 . . . “
바가 모두 타당하나 지금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하여 이승손 강석덕 어, .” , , 
효첨 등에게 고제 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 .古制 42

신료들은 하연 등의 돌만을 사용한 안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외부의 것들

을 막는 데에는 유용하나 그만큼 지기도 통하기 어렵고 본래 체백이 의지해야 , 

할 흙과는 멀어진다고 여겼다 한편 이천의 다리 없는 나무상과 배수장치는 습. , 

기 지기 체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유용하다고 판단했던 듯 신료들 대부분이 , , , 

자신의 안에 활용했다 어효첨 등은 제시된 두 안에 대해 지기와 체백의 이론을 . 

따져본 후 이천의 안에서 바닥만 삼물회로 바꾸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정식은 , 

바닥만 흙으로 바꾸어 쓰자고 했다 이들의 주장과 결론에서 주목할 점은 완고. 

함과 지기의 딜레마가 더 이상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딜레마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었을지를 논의에서 활용되었던 재료와 장치들

을 통해 추론해보자 애초에 세종의 말과 하연 등의 안에서는 돌이라는 단일한 . 

재료에 집중했기에 완고함과 지기를 상충하는 가치로서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 

안에 있어서도 완고함과 직결되는 습기의 방지에 착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 

천이 본인의 안에서 복수의 재료를 활용해 완고함을 위한 장치와 지기를 위한 

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 신료들도 그를 인용하면서 완고함과 , 

지기는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듯하다 나무상과 배수장치는 그 . 

핵심적인 장치이다 석상과 달리 관곽과 같은 나무로 만들면서도 다리를 없애 . 

땅과의 거리를 최소화한 나무상 그리고 습기의 방지보다 배출을 우선으로 하는 , 

배수장치의 조합은 지기와 완고함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

을 것이다 이 시기 바닥 형태의 독특함은 이전 왕릉의 구조와 비교할 때 두드. 

러진다 태조 건원릉 태종비 원경왕후 헌릉 이천의 안 영릉 내부 추정도는 . , , ( ) 

표 와 같다< 2> .

42 같은 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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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추론은 신료들의 이론적 사고가 재료와 공간을 결정했다기보다 기술, 

관료의 재료와 공간에 대한 감각이 신료들의 이론적 사고의 폭을 넓혀주었음을 

말해준다 논의의 흐름상 신료들이 지기와 체백을 따지는 것은 하연과 이천의 . 

기본적인 안이 제기된 이후의 일이었다는 점도 주목되는데 신료들의 이론적 사, 

고의 폭이 재료와 공간이 언급되는 정도에 기대는 바 적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

문이다 최종적으로는 이천의 안이 채택되고 세종실록 오례에 전범으로 자리 . 󰡔 󰡕

잡으면서 그의 안이 이 시기의 사유를 대표하게 되었다, .43

능실에 대한 새로운 구상들이 정리되는 건 그로부터 년 뒤 세종비 소헌왕2 , 

후의 영릉을 조성하면서였다 이번에는 방수와 배수 지기와 체백의 문제가 바. , 

닥이 아닌 석실과 석곽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었다, .44 석실이 기대와 달리 방수 

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논의에 앞선 권규 의 이장 과정( , 1393~1421)權跬

에서 확인되었다.45 이에 세종은 방수를 위해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석곽을 제안했다 석곽은 당시 전례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태종비 원경왕후와 . . 

태종의 장사에서는 소나무로 만든 곽을 썼고 이보다 앞서 세종 자신도 그의 수, 

릉 에 대해 나무로 곽을 만들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 .壽陵 46 정황상  

43 세종비 소헌왕후의 능제에도 이천의 안이 적용되 134, , , . 󰡔 󰡕

었다. 113, 28 7 19 .󰡔 󰡕
44 112, 28 4 3 .󰡔 󰡕
45 권규의 석실 은 실상 석곽의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림 조선시대 사대부 무덤 이야 “ ” . , 󰡔

기 민속원( , 2016), 276.󰡕
46 원경왕후와 태종의 곽에 대해서는  8, 2 7 24 ; 9, 󰡔 󰡕

참조 세종 자신의 수릉 언급에 대해서는 2 8 8 ; 41, 10 9 12 . 

건원릉 내부 추정도 헌릉 내부 추정도 이천의 안 영릉 내부 추정도( ) 

표 2 건원릉 헌릉 이천의 안 영릉 내부 추정도 출처 신지혜 조선 세종대 삼물회 도입에 따른 석실릉 . , , ( ) [ : , “
구조개선과 의의 문화재 그림 그림 그림”, 55:1 (2022), < 1>, < 5>,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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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목곽의 관행을 의식하면서도 석곽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2

년 전의 논의에서도 석곽을 언급했으나 별다른 동조를 얻지 못한 반면 석실이 , 

완벽한 방수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현시점에는 석곽을 적극 도입

하려 한 듯하다 그는 석곽을 통돌의 내부와 밑바닥을 비워 관을 둘러싸는 벽. , 

체처럼 만들고 덮개를 따로 만들어 쓰자는 안도 직접 제기하며 자신의 지향을 

뚜렷이 했다.

신료들이 석곽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약한 우려를 표명하는 데에 그

쳤다면 이천은 정면으로 반박하며 석곽은 쓰지 말고 석실을 견고히 하는 방안, 

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의 인용문이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 

우의정 하연이 아뢰었다 왕비의 장사에는 마땅히 석곽을 써야 합니다 집 짓기. “ . 
에 비유하자면 기둥을 주춧돌 위에 세우면 기둥은 썩지 않고 땅에 세우면 매우 , , 
쉽게 썩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옛사람은 말하기를 흙이 살갗에 닿지 않게 해야 한. , ‘
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천이 아뢰었다 흙이 살갗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 . “
은 말뜻이 반드시 관곽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 석곽을 써야 함을 지칭한 것은 아, 
닙니다 정인지가 아뢰었다 만약 석곽을 쓰면 내관이 다 썩고 나서는 유골이 .” . “ , 
돌 위에 있게 되니 해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이천이 아뢰었다 만약 석관으.” . “
로 재궁을 덮으면 만일의 변고가 있어도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고 또 가운데를 , 
비우고 밑을 없애는 경우 큰 돌이 재궁을 누르고 있는 격이니 돌이 부서질 경우( ) 
가 염려됩니다 지금 석실을 만들되 매우 견고하게 한다면 수기 가 들어갈 . ( )水氣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이천 등의 논의에 따랐다? ” .47

하연은 석곽을 주춧돌에 비유하여 왕의 선호를 뒷받침하였고 정인지는 석곽, 

을 쓰면 목관이 부패한 후 유골이 돌 위에 놓이게 될 것을 염려하는 정도였다. 

반면 이천은 석곽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세종의 안과 같이 애, , 

매하게 석곽을 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과감히 비판하였다 그는 . 

참조 세종실록 오례에도 목곽이 등장한다106, 26 9 3 . . 󰡔 󰡕 󰡔 󰡕

󰡔 󰡕 , , 
47 112, 28 4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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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석곽 없이 석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자는 길을 제시했다 석실을 완. 

전하게 조성하면 물기가 아예 스며들 수 없으니 배수나 방수를 위한 장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석곽을 사용할 경우의 걱정들도 사라질 것이었다 구체적, . 

인 결론은 한 달 뒤 산릉도감의 이름으로 제시된 안에서 확인되는데 석실을 삼, 

물회와 숯가루로 둘러싼다는 안이 채택되었다.48 최종적으로 소헌왕후 능제를  

기록한 기사에서는 삼물회와 숯가루로 가운데는 높고 사면은 낮은 것이 엎어“

놓은 가마솥의 형상과 같게 하면 물이 스며들더라도 머무를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여 석실 사방을 삼물회로 두른 이유가 방수 때문이었음을 명시하고 있

다.49

소헌왕후 능제 속 삼물회와 숯가루의 사용법은 가례 의 회격 조성 방법과 󰡔 󰡕

같다 기왕의 석실과 가례 의 회격이 함께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석실과 회격. . 󰡔 󰡕

을 섞어 쓰는 방법은 이전 왕릉에서 시도된 적 없다 비록 조연이긴 하지만 석. , 

실만이 주연이었던 왕릉에 회격이 실제로 발을 들일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실록상 이천이 석실을 견고히 만들자고 제안한 이. ? 

후 어떠한 논의가 이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선 논의에서 석곽 . , 

주변을 맴돌던 세종과 신료들의 시각을 이천이 석실 전체로 확장했다는 점에 

주목하면 회격이 왕릉에 들어설 여지도 이 넓어진 시야 위에서 생겨났다고 할 , 

수 있다.

다만 회격이 호출된 이유가 석실의 방수 효과를 높이기 위함에 있다고 한다, 

면 회격과 석실 사이의 연결은 의미심장하다 방점은 여전히 석회가 아니라 돌, . , 

의 견고함에 있는 격이기 때문이다 세종이 언급한 것처럼 길천군 이장 과정에. 

서 석실은 방수를 위한 완벽한 답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어지. , 

는 논의에서 석곽과 석실이 대안의 핵심으로서 다루어진 것을 보면 돌의 견고

함은 논자들에게 여전히 신뢰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돌의 견. 

고함을 어떻게 당대인들의 기대만큼 살릴 수 있을지였을 것이다 이천이 제기한 . 

방향성도 결국 이처럼 돌의 견고함을 살리는 방안이었지만 동시에 가례 의 , 󰡔 󰡕

전거를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인 실천으로 잇는 것이기도 했다.50 이는 가례 󰡔 󰡕

48 112, 28 5 13 .󰡔 󰡕
49 113, 28 7 19 : , , 󰡔 󰡕

, , .
50 이러한 정황은 태종이 주도하는 논의에서 가례 의 회격이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고 당위적 󰡔 󰡕

으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석회를 바닥재나 접착제로 사용하는 데 그쳤던 분위기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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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격의 물성이 기존의 석실이라는 맥락을 완전히 단절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

라 석실과의 연계 위에서 사유되었음을 의미한다, .

산릉도감의 결론은 가례 의 전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실제의 󰡔 󰡕

효용도 갖추었다 예종대 영릉의 천장을 위해 능을 열었더니 지하공간에는 물기. 

가 없고 관과 부장품이 새것 같았다는 후일담은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이었음을 

말해 준다.51 

󰡔 󰡕

세조는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이나 석곽은 쓰지 말라 는 유명 을 “ ” ( )遺命

내렸고 예종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능실은 다시 큰 변화를 눈앞에 , 

두게 되었다.52 당면한 시점까지 왕릉에서 석실은 당연한 존재였기에 석실 없 , 

는 능실은 신료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신숙주를 비롯한 대신들은 석실을 . 

쓰지 말라는 유명의 본의는 능 자체를 화려하게 만들지 않는다에 있다고 해석

하고 석실은 쓰되 능 외부의 석물을 줄이자고 했다 이들은 세조의 유명은 검, . 

소한 덕 민폐를 줄인다는 덕목을 지닌 것이지만 현실에서 석실의 견고함을 대, , 

체할 수 있는 건 달리 없다고 여겼다 대신들이 석실을 옹호하며 제기한 주장은 . 

네 가지이다 첫째 선유 들이 회격을 말했지만 실상 그들은 석실을 바랐. , ( ) , 先儒

으나 역부족하여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석실을 쓰지 않으면 부장품. , 

을 묻을 곳이 부족해진다 셋째 석실에 관해서 지기를 막고 배수가 원활하지 . , 

않을 것을 문제시하지만 바닥돌만 두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다 넷째 석실이 지, . , 

맥을 상하게 할 것을 걱정하지만 회격릉도 재궁의 사방에 목판을 쓰니 지맥을 , 

상하게 하는 건 마찬가지이다.53

석실이나 석곽을 쓰지 말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유명이 어떻게 곧바로 , 

가례 의 회격으로 연결되었을까 대신들의 입장에 기대어 추론해 보면 당시 ? , 󰡔 󰡕

석실을 쓰지 말자는 왕의 뜻에 동조하여 석실의 대안으로서 회격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신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례 에 근거하여 선유들은 . 󰡔 󰡕

대조된다. 9, 2 9 4 ; 16󰡔 󰡕
51 3, 1 2 30 .󰡔 󰡕
52 1, 9 17 .󰡔 󰡕
53 1, 9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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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격을 선호했다는 지적과 함께 석실의 단점으로서 신숙주 등의 발언에서 보이, 

는 공역의 과도함 지기 유행 및 수기 배출의 어려움 지맥의 손상을 지적한 듯, , 

하다.54 인용문 중 신숙주가 지맥 손상을 이야기하며 재궁의 사방에 목판을 설 

치한다고 한 것은 가례 에 명시된 회격묘의 구조와 같으므로 이들은 당시 가, 󰡔 󰡕 󰡔

례 를 기준으로 회격릉을 구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신들은 석실의 유용. 󰡕

성을 강조했지만 그들이 언급한 구체적인 안은 바닥돌뿐이었다 앞선 세종대 , . 

논의에서 능실 바닥에 돌이 아닌 다양한 재료를 조화롭게 사용하자는 생각들에 

비하면 제안이 단순하다.

대신들 제안의 수준과 무관하게 석실에 비해 회격의 가능성이나 유용성에 , 

대한 의심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신들이 석실을 쓰자는 주장을 제. , 

기한 지 엿새 만에 석실을 쓰지 않기로 했기에 역부를 기존 천 명에서 천 , 6 3

명으로 줄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55 최종적으로 기록된 세조의 장례 의주 

에는 석실을 사용했던 이전의 의주와 비교해 부장품을 묻는 장소가 [ ]遷奠儀

바뀌었으며 일부 절차 또한 변경되었다, .56 그로부터 년 뒤 소헌왕후와 세 1 , 

종의 영릉을 천장하면서는 세조의 광릉과 같이 석실과 사대석을 쓰지 않기

로 하기까지 했다.57 단기간에 큰 사안이 결정된 셈인데 실록 상 신료들의  , 

54 심사 의견 중 회격릉과 관련된 공역의 간소화를 유의미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 
실로 공역의 간소화는 예종대 회격릉을 주장한 논자들의 중요한 논거였고 회격릉으로 전환하, , 
면서 역부가 줄었다는 기사 내용도 확인된다 다만 회격릉 조성 절차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 , 
설정할 것인지 즉 예컨대 이전보다 더 많은 양질의 회 를 생산해야 하는 상황 보다 넓은 , , ( ) , 
시야에서 전반의 역이 어떻게 조절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당대 논자들 논거와 역부 규모 조
정의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차후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

55 예종과 대신들이 석실을 두고 논의한 기사 1, 9 23 . 󰡔 󰡕

는 월 일부터 확인된다 각주 참조9 17 . 52 .
56 세조 국상의 천전의에서는 명기 복완 등의 부장품을 난간 안의 좌우와 전면에 묻는다고 하 , 

였다 반면 그보다 앞선 문종과 의경세자의 .( 2, 11 28 ). 󰡔 󰡕

국상에서는 문비석 밖에 편방을 만들어서 보관한다고 하였다 즉위년 . 3, 󰡔 󰡕

또 석실을 쓴 앞선 국상들에서는 9 1 ; 10, 3 11 24 . , 󰡔 󰡕

재궁 안치 후 현실을 걸어 잠근다 라고 표현하는 반면 세조 국상에서는 수문을 “ [ ]” , “
닫는다 라고 하였다 회격을 사용할 경우 외재궁을 내려 회격을 조성한 후에 재궁을 [ ]” . 
들이기에 세조 국상에서는 능소에 도착한 후 재궁을 곧바로 수도를 통해 외재궁 내에 안치했
지만 석실을 활용한 앞선 국상들에서는 재궁이 능소에 도착한 이후에 재궁을 대관 외재궁 에 , ( )
봉안하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관련하여 최나래 조선 초기 세조 국상 연구 역사민속학. , “ ”, 󰡔 󰡕

참조45 (2014), 171-175 .
57 3, 1 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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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한 해결책은 확인할 수 없다 의심이 실천으로 이어진 정황을 이해하기 . 

위해 다른 행위자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 .

고고학 발굴 상으로는 고려 후기부터 묘에 석회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며, 

실록 상으로도 세종 즉위 초부터 신료가 사망하면 조정에서 석회를 부조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58 앞서 소헌왕후의 영릉을 조성하면서도 석실을 둘러싼  

삼물회를 시공한 바 있었다.59 그렇다면 이처럼 급작스러운 결정과 시행에는  , 

석회를 썼던 묘나 전례의 경험으로부터 유의미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던 전

문가들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 , 

기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의 존재와 기여를 상상하기 위해? 가례 가례집 , 󰡔 󰡕 󰡔

람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 이하 ( ) , ( ) (家禮輯覽 宣祖穆陵遷葬山陵都監儀軌󰡕 󰡔 󰡕

본문에서 “선조 천릉도감 이라 명명 에 등장하는 회격 조성 방법을 비교해 보” )

자.60

58 어원선 조선시대 사대부 회격묘 연구 역사문화논총 , “ ( ) ”, 8 (2014), 157-163. 󰡔 󰡕 󰡔

실록 상으로는 태종 년 태종이 종친 이하의 예장2, 12 25 . 18 , 󰡕

에는 석실을 없애고 회격을 쓸 것을 명하였다. 35, 18 1 11 .󰡔 󰡕
59 113, 28 7 19 : , 󰡔 󰡕

. , .
60 은 조선 중기 가례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예학서로, 󰡔 󰡕 󰡔 󰡕 󰡔

가례 의 내용을 고증 및 보증한 것이다 저자인 김장생은 가례집람 이외에 예서로서 . 󰡕 󰡔 󰡕

편찬 및 간행 편찬 간행 를 남겼(1583 , 1621 1648 ), (1643 , 1646 )󰡔 󰡕 󰡔 󰡕

고 조선의 예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꼽힌다 관련하여 한재훈 조선 중기 에 대, . , “ 󰡔 󰡕

한 고증과 보정 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참조 편찬 및 간- ”, 86 (2020) . 󰡔 󰡕 󰡔 󰡕

행 연도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각 항목을 참조하였다 김장생의 가례집람 은 . 󰡔 󰡕

중기의 사례이지만 사대부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을 기술자들의 존재를 그려 보기 , 
위해 함께 제시하였다.

가례 치장( )󰡔 󰡕
가례집람 치장󰡔 󰡕

년 편찬 년 간행(1559 , 1685 )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 󰡕

삼물소( )
(1631)

광 바닥에 재 촌 삼1. 2~3 ( ), 
물회 촌을 깐다2~3 .
관이 놓일 곳의 네 면에 얇2. 
은 판을 놓아 곽의 형상처
럼 만든다 판 안쪽에는 역. 

광을 척 가량 파고 바1. 3 ( )
닥을 평평하게 한다.
바닥에 관을 놓을 곳을 2. 
제외하고 사방에 도랑을 
판다 자형이 되도록 . ‘ ’

외재궁을 내리기 전 별문1. 
석 남초선( ), (

지의 능단욕), ( ), 
화문석( ), (

등을 광중에 깐다) .

표 가례 가례집람 선조목릉천릉산릉도감의궤 회격 조성 방법 비교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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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8, , “ ”󰡔 󰡕

목곽 사용을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례 치장조 내용과 동일하다.󰡔 󰡕
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랑을 메운 후 관이 놓일 바닥을 축, , , . 

조하는 방법은 김장생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저술이 기본적으로 가례 에 기반하, 󰡔 󰡕

청 을 바른다 벽체는 ( ) . 
관보다 촌 정도 높다4 .
곽 형상의 판 바깥쪽 네 면3. 
에 판을 한 겹 더 설치하는
데 곽과 가까운 쪽에는 삼, 
물회를 바깥쪽에는 숯가루, 
를 둔다.
삼물회가 굳으면 그 판을 위4. 
로 뽑아올려 삼물회와 숯가
루를 반복해서 쌓고 곽 형, 
상의 판과 높이가 같아지면 
작업을 그친다.
관을 내린 후 곽 형상을 한 5. 
판의 벽체와 네 면이 꼭 들
어맞는 얇은 판을 영구(

위에 놓고 유회) ( )
로 틈을 메운다 그 위에 역. 
청을 부어 굳힌 후 그 위에 
외판을 하나 더 덮는다.
외판 위에 삼물회를 깔고 숯6. 
가루를 그 위에 펴는데 각, 
각 그 두께가 바닥과 사방
의 배가 되도록 한다.61

한다 도랑 너비는 척 깊. 2 , 
이는 척으로 한다4-5 . 
도랑 안에 숯가루를 펴고3. , 
삼물회를 찹쌀풀[

을 활용해 반죽하여 ]
붓는다 석 씩 나누어 . 1 ( )
붓고 마지막으로 숯가루, 
를 편다 중심 부분과 높. 
이를 맞춘다.
도랑 안쪽인 중심 부분을 4. , 
파내고 바닥을 축조하되 
두께는 척이 되도록 한3
다. 
이어 아래에 얇은 판자를 5. 
바닥과 네 면에 두고 ( ) 

판자가 맞닿은 부분에 유
회를 바른 후 찹쌀풀로 
갠 정회 를 사방에 ( )
바른다.
하관한 후에는 두꺼운 판6. 
자로 위를 덮은 다음 회
를 붓고 가볍게 밟아 물
고기 등 모양이 되도록 
한다.62

외재궁을 내리고 남면과 2. 
천장을 제외한 삼면에 
격판 을 설치한다( ) . 
보판 을 천장으로 ( ( )

삼는다.)
격판 바깥에는 작은 격판3. 
을 활용해 재궁 과 ( )
가까운 곳에는 삼물회, 
바깥쪽에는 숯가루를 붓
는다.
삼물회는 석회 두4. 3 ( ), 
세사와 황토 각 두의 비1
율로 하고 유근피수, (

를 섞는다) .
열흘간 석회는 번 숯가5. 18 , 
루는 번 시공한다 작6 . 
은 격판의 높이만큼 쌓
고 석회가 굳으면 격판
을 올려서 마저 쌓아 나
간다 석회는 하루에 최. (
대 번 작업하였다2 .)63

번호는 필자가 임의로 부여하였다.ㆍ
의궤의 경우 날짜별 공역 내역이 기록된 것을 필자가 재정리하였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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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집람 과 선조 천릉도감에는 가례 에 명시된 것보다 더 구체적인 시공󰡔 󰡕 󰡔 󰡕

법이 담겨 있다 가례 에는 삼물회의 비율 삼물회와 숯가루의 활용 격판의 . , , 󰡔 󰡕

사용법만이 명시되어 있지만 가례집람 과 선조 천릉도감에는 동일한 재료를 , 󰡔 󰡕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공법 그리고 삼물회에 일종의 접착제를 첨가했다는 ,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 ?

문헌 내용 간 차이점부터 짚어보자 먼저 시공법이다 가례 에서는 바닥을 . . 󰡔 󰡕

조성한 후 벽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반면 가례집람 에서는 땅을 거푸. , 󰡔 󰡕

는 만큼 가례 에 명시된 바닥 축조 방식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를 . , “ ”󰡔 󰡕

관이 놓일 바닥과 사면 모두에 얇은 판을 설치한다고 의역했는데 조선 후기 건축재 연구에서 , 
비록 석재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유회는 기본적으로 교착재로 활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리, 
고 이어지는 원문에서 은 판자와 판자가 맞닿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회의 활용“ ” . 
에 관해서는 이권영 조선후기 관영건축공사의 미장재와 공법에 관한 연구 의 , “

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를 참조하였다, , ”, 18:4 (2009), 63-79 .󰡔 󰡕
6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 반복 작업 생략. ( ) , . , 
. , , .

그림 태안군 이팽수 회격묘 발굴 과정 및 유구 실측도 출처 김우림 조선시대 사대부 무덤 이야기3. [ : , 󰡔 󰡕
민속원( , 2016), 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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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처럼 활용하여 벽을 조성한 다음 바닥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 

르면 가장 먼저 광 바닥 사방에 도랑을 만들어 도랑의 시공을 마친 후 관이 놓, 

일 중심부를 작업했는데 사방 도랑의 깊이가 척 중심부의 바닥 두께가 척, 4~5 , 3

이 되도록 하므로 사방 도랑의 척 정도가 관을 둘러싼 벽으로서 기능하게 된1~2

다 흥미롭게도 김장생은 이 방법을 인용하고서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간이. , . “

한 회격의 옛 제도의 경우 먼저 광을 파고 바닥을 만든 다음에 벽체를 축조하, 

는데 그 법이 공력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고 견실하지도 않다 이 법 벽 조, , . (… 

성 후 바닥을 만드는 방법 필자 은 가장 간략하고 합당하면서도 견실하다 이는 - ) . 

내가 사람들이 축조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이다.”64

가례 에는 명시되지 않은 석회를 굳히는 정도와 횟수 그리고 찹쌀풀이나 , 󰡔 󰡕

느릅나무즙과 같은 접착제도 짚어 보자 가례집람 에는 삼물회를 한 번에 석. 1󰡔 󰡕

씩 시공하며 찹쌀풀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선조 천릉도감에는 하루 최대 두 번. , 

회에 석 혹은 석씩을 부어 열흘간 번 반복하며 느릅나무즙을 접착제로1 70 96 18 , 

서 활용한다고 하였다 접착제로서 찹쌀풀은 명의 천공개물. ( ) (1637)天工開物󰡔 󰡕

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느릅나무즙은 독특하다.65 느릅나무즙은 세종대 소헌 

왕후 영릉 축조 당시부터 삼물회 제작에 활용되었으며 이는 예전부터 장인들의 , 

경험에 기대어 사용해 온 것으로 벌레가 생길 우려가 있지만 석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데에는 이만한 게 없다고 여겨졌다.66 

가례집람 에서 김장생이 시공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한 점 그리고 , 󰡔 󰡕

왕릉의 회격 시공은 사토장들이 맡았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그렇다면 가례. , 󰡔 󰡕

에 명시되지 않은 접착제의 활용과 구체적인 시공법 등의 지식은 시공자들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67 특히 가례집람 의 경우는 시공자들의 자체적 기술 󰡔 󰡕

64 각주  , , , ( 62): , , 󰡔 󰡕

, . . .
65 , : , 󰡔 󰡕 , , [ ], 

정해득 앞의 책 최병규 역주 에 따, , .; , , 140. 󰡔 󰡕

르면 의 은 의 로 나미갱은 찹쌀로 쑨 풀을 은 중국다래즙을 지칭, , 
한다 송응성 저 최병규 역 범우. / , ( , 2009), 364.󰡔 󰡕

66 113, 28 7 19 : , , 󰡔 󰡕

. ; 16, , : , 󰡔 󰡕

. , , . , 
, , , .

67 가례집람 에 등장하는 시공자들은 사토장으로 불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 ’ ,󰡔 󰡕 이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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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대부의 문헌적 지식과 결합하여 활용된 정황을 보여준다 이 두 사례는 비. 

록 예종대와 시기상 간극이 있지만 세종대부터 느릅나무즙을 활용했다는 점, , 

그리고 근래 발굴된 중종대 장경왕후의 초장지 인 구희릉 이 ( ) ( )初葬地 舊禧陵

후기 의궤 기록에서 확인되는 회격릉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기의 시공자들은 실상 그 이전부터 활약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68 예 

종대 대신들의 반대에도 그리고 실록 상으로는 분명한 대안이 보이지 않음에도 , 

석실릉이 회격릉으로 무리 없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시공자들의 지식에 힘입

은 바 크다고 보인다.

다만 일부 문신들은 회격이 갖는 분명한 전거와 기술적 뒷받침에도 회격에 , ,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다 이들은 광릉의 봉분이 무너질 때마다 재. 

차 석실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광릉은 석실은 물론 봉분을 둘러싼 사대석. (莎

까지도 쓰지 않았기에 다른 능보다 봉분이 유독 자주 무너졌다) .臺石 69 이때마 

다 문신들은 사대석은 물론 석실을 되살리자고 했다 제왕의 능실에는 예로부터 . 

석실과 사대석을 써왔으니 이들을 쓰지 않는다는 세조의 유명은 영구한 계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70 하지만 이러한 의심을 일정 정도로 제한하며 능에 얽힌  , 

가례 의 전거를 유지하게 한 건 회격릉의 경험 그 자체였다 한 번 조성된 회. 󰡔 󰡕

격릉은 석실릉이 허용되기 어렵게 했다 문신들은 세조의 유명에 따른 회격릉은 . 

영구한 계책이 아니라는 과감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말끝에 지금 고칠 “

수는 없다 라고 하며 스스로 입장을 유보하기도 했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논의” , 

에서 유의미하게 수용되지 않았다 회격릉으로서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는 세조 . 

광릉의 존재에 논자들은 자신의 의심과 비판을 한풀 꺾어야 했고 회격 자체를 , 

집필된 년 편찬 년 간행 에는 이 (1583 , 1621 1648 ) ‘ ’󰡔 󰡕

등장하기 때문이다.
68 중종비 장경왕후의 초장지인 도 격판을 활용하여 사방의 는 차례 천장의  8 , 

는 차례에 걸쳐 다져진 것으로 추정된다 구희릉의 경우 암반에 조성되었기에 광의 규모를 축6 . 
소하여 조성했다고 한다 구희릉의 구조와 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안경호 앞의 논문. , , 321-329 
참조.

69 94, 9 7 26 .󰡔 󰡕
70 94, 9 7 23 : 󰡔 󰡕 , , , , : , 

, , . , , , 
. , , .; 7 2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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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삼기보다 다른 해결책 즉 능실 위의 구조물이나 봉분의 크기 조절 등, 

을 생각해 내야 했다.71 그 존재로서 전거의 무게를 유지하던 회격릉은 이후 

의 왕릉 조성에서 재현되다가 영조대 국조상례보편 에 원( )國朝喪禮補編󰡔 󰡕

칙으로서 기재되었다.72

태종대부터 예종대까지 이어진 능실 논의는 조선 초 의례 정비의 어떠한 측

면을 보여주는가 이전까지도 벽체를 다듬는 데 주로 활용되었던 석회가 벽체? 

의 중심이 되기까지 가례 는 중요한 전거로서 역할했다 일부 신료들도 그에 . 󰡔 󰡕

높은 신뢰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언급하여 석회가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석실릉에서 벗어나 회격릉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은 . , 

만만하지 않았다 당시까지도 돌은 존귀한 이의 무덤을 조성하는 데 최적의 재. 

료로서 그 물성은 신종을 표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고 여겨졌다 또 가례, . , 󰡔 󰡕

에서는 석회를 써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 조선 초의 현실에. 

서 돌이 견고한 위상을 지녔던 것에 비해 가례 와 일부 신료들의 석회는 그에 󰡔 󰡕

필적할 수준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이다. 

석회의 수준을 높여 돌의 우위에 서게 하는 데에는 기술관료와 장인들의 공

이 컸다 이천은 바닥과 석곽을 중심으로 재궁 근처에 머물던 임금과 신료들의 . 

시야를 석실 전체로 넓힘으로써 석회가 우선은 보조적인 벽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 했고 시공자를 비롯한 장인들은 석회의 시공법이나 첨가물로서 느릅나무, 

즙과 같은 그들만의 지식을 제공하여 석회가 벽체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이처럼 다양한 행위자의 노력으로 구현된 회격릉은 석실릉을 이야기. 

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후 왕릉에서 재현되며 전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조, . 

선 초 문물제도의 정비에서 가례 와 같은 주요한 문헌의 지식이 조선의 현실󰡔 󰡕

에 유의미한 것으로 포착 구현되는 데에는 그 문헌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던 , 

신료들만큼이나 문헌 밖의 지식을 다루던 이들의 영향력이 컸음을 의미한다, . 

기술과 기술자들은 문헌과 신료들이 자신들의 구상이나 지향을 위해 포섭해야 

하는 대상이었고 전자들은 후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치를 , 

71 논자들은 봉분 내부에 설치한 복부형 석회를 없애거나 봉분을 더 넓고 높게 쌓는다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고 후자가 채택되었다 각주 신지혜 세기 초 난간석만 갖춘 , . 69; , “15~17 , 
조선왕릉의 등장과 구조적 특징 건축역사연구”, 32:5 (2023), 35-37.󰡔 󰡕

72 1,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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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할 길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이다.

의례 연구에서 이상과 현실의 이분법은 흔히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 

기로 문헌에 가지런히 정리된 것들이 따라야 할 이상이라면 가지런하지 않, , 

은 현실은 당대인들이 이상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서사의 주인공은 . 

임금과 신료 문헌이다 필자는 서두에서 주인공을 다르게 설정한다면 이 , . , 

이분법을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새로운 이야. 

기를 시도해 볼 주제로는 장사 능실을 잡았으며 기술관료와 장인들 그리, , , 

고 가능한 만큼 사물과 장소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자 했다 장에서는 능. 1

실 논의를 분석하기에 앞서 왕릉 조성과 관련된 장인들의 기술 그리고 관련, 

한 돌과 석회의 물성을 다루었다 장에서는 세종대 기술관료 이천이 자신. 2

만의 재료와 공간에 대한 감각으로 능실 바닥과 벽체 구조의 방향성을 제안

했고 이것이 신료들의 이론적 사유를 유연하게 해주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 , 

한 감각이 가례 의 회격이 비록 일부이지만 능실에 직접 적용되도록 했다, 󰡔 󰡕

는 점을 보였다 장에서는 예종대 회격릉 논의에서 회격릉의 온전한 실천. 3

을 이끌고 지탱한 주인공들로서 이름은 남아 있지 않은 장인들과 그들이 조

성한 회격릉 공간 자체에 주목했다 이상의 서사에서는 임금 신료 문헌을 . , , 

주인공으로 할 때보다 이상은 흐릿해지고 현실이라 지칭되기도 했던 문헌 , 

밖 비 유학적인 내용들은 기존 이상과의 대립쌍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더 크, -

고 선명하게 다가온다.

기술과 사물의 기여로써 가례 의 실천이 가능했고 궁극적으로 신종의 , 󰡔 󰡕

구현에는 이들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은 의례 내의 가치가 다양한 만큼이나 , 

이질적인 행위자들 덕에 비로소 형상과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

여준다 행위자들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의례 정비와 행례의 공을 임금과 신. 

료들에게만 돌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수많은 행위자가 연결되. 

어 있는 만큼 의례 논의의 핵심을 학문이나 권력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을 , 

것이다 이들은 보다 넓은 지평에서 의례를 더 풍요롭게 설명할 여지를 열어 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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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tion Crafted by Hands: Re-examining 
Discourses on Burial Chambers of Royal Tombs 
in Early Joseon

AHN Sohui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materiality and craftsmanship in 
burial ritual. Burial chamber was the focal space expressing devotion to the 
deceased. In addition to the kings and scholar-officials, this paper focuses 
on the agencies of technocrats, craftsmen, craftsmanship and materiality, 
suggesting that forming alliances with technology and materials was crucial 
in practicing Confucian values. Stone and lime were main contenders for 
the chamber. Stone had been the classic material dating back to ancient 
time, representing for dignity and opulence. On the other hand, lime was 
brought up to the debate in Early Joseon, being supported by Zhu Xi’s 
Family Rituals(Jia Li). Scholar-officials upheld lime, eagerly seeking coher-
ence between the ritual texts and reality.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stone for contemporaries did not easily fade away. Technocrats and crafts-
men played their role in this stage. Their sense of material and space 
stimulated intellectual flexibility of debaters over the chamber; thereby, as 
scholar-officials had striven for, lime could become the protagonist for the 
chamber.

Keyword. burial chamber, burial ritual, Family Rituals, Lee Cheon, Sejong, 
Yejong


